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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중국골프여행상품 예약량 전년대비 2배 증가，중국여행 특수 잡기 특가 상품 속속 등장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자 

올해 겨울 ‘골프 여행지’로 중국을 

점찍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15

일 환구망(环球网)이 보도했다.

환구망은 14일 하나투어 데이터

를 인용해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해외 골프 여행 상품 예약량이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 급증한 

가운데 특히 중국 골프 여행 상품 

예약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고 전했다.

지난해 4분기 하나투어의 해외 

골프 여행 상품 예약량은 태국이 

37.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베

트남(13.4%), 필리핀(11.1%), 일본

(10.1%), 중국(9%)이 이었다. 반면, 올

해 4분기 들어 11월 12일까지 태국 

예약량은 29.5%로 감소했고 중국은 

18%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급증했

다. 이달 중국 정부가 신규 무비자 대

상 국가에 한국을 포함한 덕분이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으로 

과거 골프 성지로 불리던 하이난 외

에도 광저우, 샤먼, 푸저우, 선전 등 

골프 여행 상품이 한국인들에게 좋

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매체는 보

도했다. 해당 상품은 유명 골프장 

체험 외에 현지 음식, 유명 관광지 

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한국 관광업 관계자는 “상대적으

로 따뜻한 날씨와 짧은 비행시간, 

합리적인 골프장 이용료 등이 올겨

울 중국 골프 여행의 주요 매력 포

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8일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된 뒤로 중국 여행 상

품 예약량이 급증하면서 한국 관광

업계에 봄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한 

한국 관광업 관계자는 “중국 정부

의 무비자 정책은 기존 중국 여행의 

주요 고객층인 중·노년층 뿐만 아니

라 MZ세대의 새로운 수요를 자극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여행 뿐 아니라 일반 여행객

들 예약도 급증했다. 한국 한 대형 

여행사는 중국 무비자 조치 발표 

이후, 중국 단체 관광 예약 건수가 

한 달 전보다 91% 늘어났다고 밝

혔다. 이는 “패키지 여행 가격에서 

비자 발급비 6만원이 할인됐고 입

국 시 비자 확인 절차 등이 간소화

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15일 한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무비자 여행이 발표된 후부터 

연말, 연초에 중국 여행편을 예약

한 고객이 전주에 비해 크게 늘었

다. 통상 4분기에 여행 수요가 많이 

몰리는데 여기에 중국 무비자 여행 

호재까지 더해져 중국여행 특수를 

잡기 위해 특가 프로모션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 무비자 정책 효과는 상하이

에 거주하다 베트남으로 이주했던 

교민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호치민

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13일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입국했다. 상

하이를 떠난 지 5년만에 여행객으

로 온 이 씨는 “그간 코로나로 막

혀서 오지 못하다가 팬데믹이 풀려 

베트남에서 중국 비자를 신청하려

고 보니 너무 까다로워서 포기하던 

차에 무비자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

서 바로 예약했다”라며 무비자 정

책 혜택을 톡톡히 봤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이씨는 “비자는 사라졌지만 

해외 인터넷 사이트 방문이 제한돼 

불편하고, 카드 결제 대신 즈푸바오

와 위챗페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무비자 정책 시범 기

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비즈

니스, 관광, 친지 방문과 경유 등의 

이유로 최대 15일 동안 중국에 머

물 수 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코

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 기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434만명

이었다. 이들이 비자 발급에 사용

한 금액은 관광비자 평균 1인 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604억원에 달

했다. 

이민희 기자

12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올

해보다 휴일이 이틀 늘어난 2025

년 공휴일 일정을 발표했다고 간

간신문(看看新闻) 등 중국 매체

들이 전했다.  

내년 춘절 연휴는 8일, 노동절 

연휴는 5일이 된다.  

국경절 연휴 기간 중추절(10월 

6일)이 있어 총 8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법정공휴일 휴일 휴무일수 대체근무

신정(元旦) 1월1일(수) 1일 　

구정(春节) 1월28일(화)~2월4일(화) 8일 1/26(일), 2/8(토)

청명절(清明节) 4월4일(금)~6일(일) 3일 　

노동절(劳动节) 5월1일(목)~5일(월) 5일 4/27(일)

단오(端午节) 5월31일(토)~6월2일(월) 3일 　

국경절, 추석

(国庆节,中秋节)

10월1일(수)~8일(수)

(10/6 추석 포함)
8일 9/28(일), 10/11(토)


